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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4.(금) 09:00 배포 2023. 4. 14.(금) 09:00

한-베트남 우정의 결실, 
새 단장한 하노이시립도서관 개관

- 4. 18. 개관식 개최,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첫 번째 결과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첫 번째 해외도서관 조성

사업 대상지인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이 3월 말 완공되어, 

4월 18일(화)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제 베트남 시민들은 복합문화공간

으로서 하노이시립도서관의 고품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 쩐 씨 타잉

(Tran Sy Thanh) 위원장을 비롯해 하노이 시립도서관 관계자, 하노이 시민, 

어린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수혜자를 더욱 확대해 

해외 공공도서관까지 조성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수혜국가의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 활용,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현지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뒷받침한다.

  베트남의 하노이시립도서관은 첫 번째 해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1~3층 리모델링, 기자재와 콘텐츠, 한국 자료관 설치, 

현지 도서관 관리자·사서 직원 역량 강화를 지원받았다.

  또한 문체부는 개관을 앞두고 3월 말에 하노이시립도서관 부관장 등 

관리자 총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우수

도서관 7곳에서 한국의 도서관 문화와 업무 동향을 공유하고 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복궁,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다양한 K-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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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극 차관은 “하노이시립도서관이 하노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 조성 현황

※ 개관식 현장 사진(4. 18.)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지역문화정책관 책임자 단장 최유진 (044-203-2621)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김승정 (044-20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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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 조성현황

□ 1층(로비)

□ 1~3층(한국자료관, 행정실, 로비, 자료실, 열람실 등)


